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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8.(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8. 25.(일)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3.3% 증가한 약 14.8조 원 편성
-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 확대(5.7%↑)
-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4.7%↑) 및 녹색산업·금융 지원 중점 투자(20.9%↑)
-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2.3→9.5만기) 등 안전한 무공해차 이용 기반 구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하였다. 

1.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 물관리 예산 : (´24) 6조 696억 → (´25) 6조 4,135억 원, < 5.7% ↑ >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 중점 투자】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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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격 국가하천정비 : (´24) 103억 → (´25) 535억 원, < 419.4% ↑ >

 •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 : (´24) 368억(20개소) → (´25) 688억(40개소) 원, < 87.1% ↑ >

 • 국가하천정비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24) 587억 → (‘25) 1,070억 원, < 82.3% ↑ >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86개→176개)한다. 

연간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치수능력 증대사업 : (´24) 163억 → (´25) 302억 원, < 85.1% ↑ >

 • 자동유량측정시설 : (´24) 86개(79억) → (´25) 176개(366억 원), < 361.9% ↑ >

 • 하수관로정비 : (´24) 1조 2,816억 → (´25) 1조 6,264억 원, < 26.9% ↑ >

【가뭄 대비 물공급 확대】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

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대응】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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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저류댐 : (́ 24) 108억(10개소 설계·공사) → (́ 25) 193억 원(12개소 설계·공사), < 78.7% ↑ >

 •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 (´25 신규) 35억 원

 •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4) 70억 → (´25) 95억 원, < 34.4% ↑ >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24) 514억 → (´25) 1,787억 원, < 247.7% ↑ >

2.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 탄소중립 : (´24) 4조 5,082억 → (´25) 4조 7,198억 원, < 4.7% ↑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 녹색산업·금융 : (´24) 8,296억 → (´25) 1조 27억 원, < 20.9% ↑ >

【녹색금융 확대 : 녹색전환 보증 1.5조원 공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늘리고

(융자규모 4.8→6.8조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 (보증) 녹색전환보증 : (´25 신규) 1,400억 원 (1.5조원 녹색자금 유입 효과)

 • (펀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 (´24) 300억 → (´25) 600억 원, < 100.0% ↑ >

 • (융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24) 3,299억 → (´25) 3,333억 원, < 1.0% ↑ >

 • (채권)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 (´24) 77억 → (´25) 81억 원, < 5.2% ↑ >

 • (이차보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24) 319억 → (´25) 540억 원, < 69.1% ↑ >

【녹색산업 지원 및 순환경제 유망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

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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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 (´24) 10개(25억) → (´25) 50개(125억 원), < 400.0% ↑ >

 •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 (´25 신규) 28억 원

 •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 (´25 신규) 66억 원

 •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 (´25 신규) 8억 원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하여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

(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수소차 보급물량은 금년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3백만원, 

화물 11→10백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분 ’24년 ’25년

충전

인프라

 ‧ 전기 충전기 6.1만기 9.6만기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기) (9.5만기)
 ‧ 수소 충전소 62개소 68개소

무공해차

보급

 ‧ 전기차 33.2만대 33.9만대
   (전기 승용) (23.3만대) (26.0만대)
 ‧ 수소차 8,550대 13,020대

  ※ 무공해차 전환 : (´24) 3조 537억 → (´25) 3조 1,915억 원,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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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조성(2개소)을 추진한다.

 •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 : (´24) 46억 → (´25) 108억 원, < 132.2% ↑ >

 •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 : (´24) 50억 → (´25) 75억 원, < 50% ↑ >

 • 탄소중립 그린도시 : (´24) 23억 → (´25) 179억 원, < 684.2% ↑ >

3.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신규 1곳)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6년, 전국 ’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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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24) 1,600억 → (´25) 2,352억 원 < 47.0% ↑ >

 •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지원 : (´24) 89억 → (´25) 114억 원 < 28.0% ↑ >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6330)

<총 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송나래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우제환 (044-201-6342)

<수해대응>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병언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강민지 (044-201-7615)

<무공해차>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강찬 (044-201-6882)

<탄소무역

규제대응>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정인상 (044-201-6595)

<녹색금융>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706)

<사용후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배터리>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환경보건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이용권> 담당자 사무관 이은혜 (044-201-6762)

<다회용기>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358)



- 7 -

붙임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예  산

(단위 : 억원, %)

분  야 ‘24 예산
(A)

‘2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25,060 130,094 5,034 4.0

○ 기후·탄소 44,959 46,266 1,307 2.9

○ 물관리 60,696 64,135 3,439 5.7

○ 자연환경 8,360 7,883 △477 △5.7

○ 자원순환 2,618 3,270 652 24.9

○ 환경보건·화학 2,954 2,916 △38 △1.3

○ 환경일반 등 5,473 5,624 151 2.8

   기  금

(단위 : 억원, %)

구 분 ‘24 예산
(A)

‘2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8,433 18,168 △265 △1.44

한강수계관리기금 5,453 4,872 △581 △10.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12 2,246 △66 △2.9

금강수계관리기금 1,317 1,223 △94 △7.1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 리 기 금 910 903 △7 △0.8

석면피해구제기금 482 481 △1 △0.2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7,959 8,443 484 6.1


